
분산염료 성장“가속"
폴리에스터섬유 중국특수 타고 … 하반기도 양호

9 4년 상반기 동안 분산염료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6월까지 분산염료 생산량은 5 9 3 9톤으로 9 2년동기대비 42.2% 증가했으며 수

입은 8.0% 증가한 3965 톤으로 나타났다.

수출도 9.6% 증가한 1 1 1 3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분산염료의 성장은 상반기 폴리에스터섬유의 중국특수로 인한 국내화섬업계의 경기회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분산염료의 수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지역은 동남아시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수출량이 전체의 6 0 %를 점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분산염료가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들어 계속되고 있는 엔고현

상으로 일본 제품이 급속히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장을 놓고 한국·대만·중국의 3파전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의 수입제품 점유율은 물량기준 3 0 . 2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제품은 일본과 유럽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품은 전체수입품중 물량기준 42%, 금액기준 3 7 . 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면에서 중국제품의 수입량은 일본에 이어 3 4 . 9 %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1 0 . 3 %에 그

쳐 중국제품의 저가 공세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분산염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8개 기업으로 럭키, 동양화학, 대영산업, 휘우산업, 대도물산,

이화산업, 경인양행, 태흥산업 등으로 알려졌다.

럭키는 전체생산량의 3 4 %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 2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화학과 대영산업은 각각 18.2%, 14.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리퀴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퀴드제품은 염료의 특성상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가격은 파우더형이 2만∼3만원이고 리퀴드형은 3 0 0 0∼4 0 0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염료 시장은 다른 염료시장에 비해 중견기업들의 시장 점유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염료대기업인 경인, 이화, 태흥도 서서히 국내 분산염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반기의 분산염료 시장은 상반기와 같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 / 4분기가 계절적으로 분산염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계절이고 폴리에스터섬유의 성장도

상반기처럼 큰 폭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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